
한미 양국군의 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15’는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 초공세적인 작전계획입니다.

한미 양국군이 이렇게 위험한 작전계획에 따라 연습과 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과의 사소한 군사적   
충돌이라도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올 봄 한미군사연습(키 리졸브/독수리연습)에서 한미 당국은 핵 항모, 핵잠수함,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해 해병대의 북한 상륙과 진격훈련, 특수부대의 북한 침투훈련,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 등 매우 민감한 작전연습을 하게 됨으로써 언제라도 북한군과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
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반도에서 한미연합군과 북한군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면 2013년 봄의 핵 전쟁위기를 훨씬 능가 
하는 위기가 찾아오고 민족 공멸의 핵전쟁을 피할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전쟁을 억제시키기는 커녕 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는 한미군사연습은 

즉각,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선제공격 전략 전면화 한 작전계획 5015에 따른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은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촉발시켜

중단하라!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군사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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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지원 0% 평통사 회원이 되어 주세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02-711-7292, www.peaceone.org)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멈추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의 길 열어야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는 대신 한미가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중단하자는 북한의 제안은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미국의 뉴욕 타임즈나 일부 양식 있는 사람들도 환영하는 합리적 제안입니다.  

한반도 전쟁위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려면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방어연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나아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제안하고 미국의 케리 국무장관이 인정한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정을 동시에 달성하면,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고 통일도 가능해집니다.   

북미/남북 대결의 악순환을 끝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통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재개하라! 
남북/북미 대화, 6자회담 ! 


